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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중단됐던 은행채 발행이 약 2개월 만에 재개… 유동성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조치를 일부 완화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수신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中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부실 징후 기업 숫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185개사를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혀…이는 2019년 이후 최고치로 2018년 190개에 근접한 숫자

당국은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

최근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은행채 발행 축소 등의 요인으로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기초 금리들이 하락하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

카카오뱅크는 21일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를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임

車

지난 16일 기준 자동차 시간당 공임비 인상 위해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협의회 진행했으나 올해내 재논의한다는 입장만 확인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비공임비를 기존대비 9.9% 인상해야 한다는 카드 들고와… 반면 손보사들은 동결 주장… 연말 한차례 추가 보험료 인하 상황에서 공임비 인상은 부담

지난 9월까지 국내 영업 중인 생보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총 24조 3,300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 가입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

효력상실환급금도 빠르게 증가 중… 9월말 기준 누적 9,4000억원으로 3개월 전대비 48.1% 증가…. 약관대출은 고정형 기준 연 8.6%에 이르는 등 금리가 높아…

증권사들,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ISA 상품 마케팅 강화 중…. 올해 경기둔화 및 증시 침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대 가능한 ISA시장으로 유동성 몰려…

증권사 고객 총 354만 554명 유치로 전년동기대비 79.94% 급등… 지난달까지 누적 수익률 상위 10개사 중 8개사를 증권사가 가져가는 모습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 지난 16일 기준 6,366만 958개로 집계… 작년말 5,551만 4,906개보다 15% 증가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분석… 1월 한 달 간 늘어난 활동계좌 수 총 366만개에 이르러… 1월 급증 이외에는 코로나19 평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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